
중국 생산과잉 국내산업에 “부담”
LG연구원,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 수출확대 … 석탄 화학공업 심각

중국 일부 산업의 생산능력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커 앞으로 국내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

기됐다.

LG경제연구원 이철용 연구위원은 <생산능력과잉, 향후 수년간 중국경제에 부담>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

발표와 현지 언론보도를 인용해 “강철, 시멘트, 평판유리, 석탄화공 등 저기술ㆍ저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능력 과잉 현상이 문제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철용 위원은 “중국은 과거 24년간 투자증가율이 10%를 웃돌 정도로 유례없는 투자 주도형 성장을 이룩했

으나 지방정부의 투자계획이 중앙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면서 지나친 설비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생산능력이 과잉 현상을 보이면 종국에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하고 진입제한이나 인수ㆍ합병, 노후설비 퇴출 등의 방식으로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수출을 통해 생산능력 과잉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여 덤핑 수출이나 수입 제한 등 보호주의

조치가 국내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선진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돼 중국의 수출경기가 좋아지면 생산능력 과잉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되겠지

만 그렇지 못하면 3-4년 간 중국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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